<국경의 남쪽> 오디션 대본

역할 : 단원

설정 : 북한의 대형 극장 안. 오케스트라 연습이 한창이다. 열심히 연주하는 단원들. 열심히 지휘봉을 휘두르는 지휘자. 그러다 갑자기 인상을 쓰고 연주를 중단시킨다.

지휘자
(지휘봉으로 보면대를 땅땅 때리며) 야 호른! 호른 너 뭐하니?

무아지경 딴 생각에 빠져 있는 선호. 옆의 단원, 선호에게 눈치 준다. 그제서야 얼른 호른을 삑 부는 선호. 와그르 웃는 단원들.

지휘자
거,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

선호
…잘못했습니다. 내가 그만 딴 생각을 했습니다.

단원
이해해주십시오. 요즘 선호 동무가 제 정신이 아닙니다. 

당황하는 선호, 다시 큭큭 웃음소리 들리기 시작한다

지휘자
왜? 무슨 일 있어?

단원
왜 그거 있잖습니까? 날은 따스해지지 봄바람은 대동강 너머로 살랑살랑 

불어오지, 게다가 꽃까지 그냥 흐드러게 피지 않았겠습니까?

킥킥 거리기 시작하는 단원들

선호
(당황하며) 아닙니다.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

단원
그거 다 거짓말입니다. 어찌 정신을 똑바로 차리겠습니까? 술향기에 취하듯 

이미 꽃향기에 홈빡 취해서리 이리 비틀, 저리 비틀…이러고 있는데 말입니다

까르륵 웃는 남녀 단원들

지휘자
지금 뭔 소리 하나? 쓸데 없이

단원
(사뭇 진지하게)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호 동무가 그만 사랑에 빠졌다 이겁니다. 연애질에 정신 놓고 다닌다, 이 말씀이지요.

